가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의미이고 '오는 말'은 그 반대이다.
'고운'은 곱다가 활용형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예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당연히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대할 것이다.
팀장님은 나한테만 왜 이렇게 쌀쌀맞은지 모르겠어
너부터 팀장한테 좀 살갑게 굴어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여기에서 가슴은 사람의 양심을 의미한다. 양심에 기반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모른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간발은 머리카락 한 가닥만큼이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이다.
와! 아침에 간발의 차이로 지하철 타서 지각 안 했어.
다음부터는 좀 일찍 준비해.
		
기별은 소식을 의미한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그 영양분이 간까지 전해지려면(기별이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먹어야 가능하다.
간에 기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적은 양이라고 불평할 때 쓰인다.
과자 먹으면 밥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과자는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산을 올라야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든 일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아들놈이 하루건너 하루 사고 치고 다니네. 진짜 뒷처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갈수록 태산이구만. 어릴 때는 그래도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기는 서로 멀지 않은 두 곳을 의미한다.
차이가 거의 없어서 딱히 비교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야, 립스틱 색깔이 이게 더 예뻐 아니면 저게 더 예뻐?
난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 여자들 립스틱 색깔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골은 사람의 뇌, 즉 머리를 의미한다.
'골때리다'는 누가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뭐 도둑질해도 안 걸리면 장땡 아닌가?
와 이거 골때리는 놈이네! 하하
		
기는 사람의 힘, 기운 등을 의미한다.
사람이 기운을 차리려면 피나 산소, 영양분 등을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한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울 때 그 순환이 순간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당황스럽다는 의미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멋진', '대단한'의 의미로 쓰인다.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기가 막히네.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너무 맛있다.
		
정신적인 힘이나 기운이 세다. 태도나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민정이는 좀 기가 센 거 같아. 쉽게 말을 못 걸겠어.
오해할 만한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정이 엄청 괜찮은 친구야.
말 붙여 봐. 되게 좋아할걸.
		
꿈을 꾸면 비현실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목표나 생각을 버리라고 할 때 꿈을 깨라고 말한다.
영철오빠한테 밥 사달라고 연락하면 받아줄까?
꿈 깨. 그 오빠 썸타는 이쁜 애 있잖아. (그 오빠 호감을 느끼고 만나는 이쁜 애 있잖아.)
		
꿈속에서도 몰랐다. 현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꿈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꿈에서도 나타날 줄 몰랐던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대박... 말도 안 돼. 진짜 전혀 눈치 못 챘네.
		
낯은 사람의 얼굴을 뜻하고 '가리다'는 구별하다 또는 차이를 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
즉, 친하지 않은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누거나 친숙해지기 어려워한다는 의미이다.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네가 이렇게 말 없는 거 처음 본다?
내가 원래 처음 보는 사람은 낯을 가려.
		
넋이란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영혼이 몸에서 나갈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와 이 영화는 진짜 내 생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영화였어.
내가 한 말 대로지? 진짜 엄청나지?
너 아까 완전 넋이 나간 것 같더라.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을 말한다.
어느새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먼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
작년 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연말이네.
		
캄캄하다는 것은 밤처럼 까맣게 잘 안 보인다는 의미이다.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아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현금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카드랑 신분증, 명함이 다 들어 있는데... 재발급받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 볼까요?
		
여기서 눈은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판단기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높이를 맞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에 부응하다'는 의미이다.
유지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야.
맞아. 아직 좋은 사람하고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
		
눈을 뜰만큼 정말 짧은 시간조차 없다는 뜻이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야.
진짜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저녁은 안 먹어. 근데 집에 갈 때쯤 팀장님이 꼭 한잔하자고 해서 미치겠어.
뭔 놈의 할 일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살다 간 몸이 다 축나겠네.
야근수당은 받는 거야?
		
코는 사람의 얼굴 중에서도 잘 보이는 부위 중 하나이다.
뭔가를 자랑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 집 뒷산이 높지 않아서 얕봤다가 어제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너무 자신만만해하더니. 큰코다칠 줄 알았어.
		
흥부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다친 다리를 고쳐준 흥부를 위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다.
흥부가 박씨를 심어서 엄청나게 큰 박으로 자란다.
흥부 가족이 박을 가르자 엄청난 금은보화가 나온다.
흥부가 큰 박을 타서 큰 재물을 얻은 것처럼 '자신에게 큰 이득을 주는 일이 발생하다'는 의미이다.
지난달에 우리 엄마가 새롭게 개발한 메뉴 있쟎아.
그거 완전 대박 났어. 완전 다행이야.
진짜? 정말 잘됐다. 
너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
나도 먹어보고 싶다.
